
 
< 정필모 전 부사장의 ‘부적절 행보’를 규탄한다 >

  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범여권의 비례정당인 ‘더불어시민당’의 비례대표 
후보가 됐다.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 전 부사장은 비례 8번을 받아, 사실상 국
회 입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. KBS 출신 인사의 입법 기관 입성은 회사 입
장에서는 반가운 일일수도 있지만, 정 전 부사장의 출마 소식을 들은 KBS 구
성원들의 입맛은 쓰기만 하다.

   KBS인들에게는 언론인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수 차례의 아픈 기억이 남아
있다. 오전에 KBS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청와대로 출근했던 민경욱 씨의 사례
를 비롯해,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강한 목소리의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
왔다. 특정 개인이 본인의 영달을 얻기 위해 KBS의 이름을 사용해 온 것이 아
니냐는 것이다.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KBS의 공정성은 훼손됐고, 묵묵히 제
자리에서 현업을 지키는 모든 구성원들은 상처를 받아왔다. 시사프로그램 진행
자나 정치 취재 제작 담당자에게 6개월의 휴지기를 갖도록 한 ‘KBS 윤리강령’
은 이런 이유에서 마련된 조항일 것이다.

   정 전 부사장 역시 이런 상황을 넉넉히 짐작했을 것이다. 비록 언론 현업
단체들의 추천 인사로 후보자가 됐다고는 하지만, 스스로 추천을 고사할 기회
도 있었을 것이다. 하지만 정 전 부사장은 추천을 고사하지도 않았고, 구성원
들에게 최소한의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. 언론을 통해서야 뒤늦게 이런 사
실을 접한 대부분 KBS 구성원들이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다. 

   정 전 부사장과 함께 이창현 KBS 시청자위원장이 순위 승계 예비자로 여
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뼈아프다. 이번 두 사례를 통해, 공영
방송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는 또다시 상처가 남게 됐다. “나는 누구와는 
다르다”라고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한들, 그 상처는 남아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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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감당해야 할 숙제가 됐다.

   정필모 전 부사장과 이창현 전 시청자위원장은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구
성원들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라.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 전 부사장
과 이 전 시청자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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